
방적에 의한 면사의 표정, 질감 

 
면제품의 여러 가지 다채로운 표정이나 질감(質感)은 염색이나 정련·표백

·머서화 등의 각종 가공 기술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적

기술로서도 가공에서는 얻을 수 없는 독특한 면포의 표정이나 질감을 만들

어 낼 수가 있다. 

일본에서는 여름철용 28℃ 면 셔츠도 제직이나 가공에서 뿐만 아니라 원

사에서부터 가공에 이르기까지의 기술을 총동원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이루어낸 상품이다. 일본의 주요 방적회사들이 독자적인 차별화제품 개발에 

활용된 각종 방적기술을 소개해 본다.  

닛신보는 각종 방적수법으로 차별하고 있는데, 특수정방사 「리나아타」 , 

에어 교락사(交絡 ) 「판시클」뿐만 아니라, 약연사에서는 새로운 촉감의 약

연사 「소피노라」 , 푸석하게 부풀어 있으면서도 내추럴(natural)한 표면감이 

특징인 자연파(自然派) 약연사 「듀렛」 , 꼬임이 없는 무연(無撚)사 타입의 

특수사 「파인소프트」  등이 있다. 또한 1/f 흔들림현상 이론을 응용한 「내

추라톤」 , 혼율(混率)이 실의 부분, 혼율(混率)이 실의 부분에 따라 요동(搖

動)하듯이 변화시킨 멀티(multi)혼율사 「무라뉴」도 개발하였다.  

구라보는 닮은 모양에 관한 프랙털(fractals) 이론을 응용하여 개발한 「웨

이비·매직(wavy magic)」의 「수방(手紡)한 것 같은 면사」 , 「파초포(芭蕉

布) 같은 면사」 , 「마(麻)같은 면사」  등을 개발하였다. 「스핀·에어(spin 

air)」는 「구라레」의 수용성(水溶性) 비닐론 「구라론 K-II」를 심으로 하고, 

그 위를 면으로 둘러 싼 이층구조사(二層構造 )로서, 후가공으로 심의 「구

라론 K-II」를 물로 녹여 없애면, 면 100%의 가볍고 부드러우며 벌키(bulky)

성이 있는 중공사(中空絲)가 된다.  



정방교연에서의 복합기술로는 듀퐁(Du pont)의 고기능 폴리에스테르 「데이

크론(Dacron)」을 사용한 「데이크론 플러스(plus)」는 흡수성이 좋고 삭삭한 

촉감이 있다. 

시끼보는 개량형 사이로스판 방적방식에 의한 이중나선(二重螺線)구조사 

「타코트」, 복합 사이로스판 방식의 「멀티 타코트」, 특수방적과 가공기술

에 의한 「에어리코톤」, 면 코어·면카버(cover)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특

수방적사 「W코트」 등의 여러 「테크노·스펀(Techno-spun) 시리즈」도 개

발하였다. 

최근에는 천연광물의 미네럴 성분을 정제하고, 특수기술로 아주 곱게 빻아 

섬유에 고착시킨 「멜마」는 앨러지(allergy) 반응을 일으키는 앨러젠(allergen)

을 저지하는 효과와 보습효과가 아주 좋다. 

도요보는 「신모멘(新木棉)」 패밀리(family)를 내놓고 있다. 「신모멘」은 

도요보·테크노밀(techno-mill)이 방적, 제직 또는 제편, 가공에 이르는 일관된 

생산공정에서 집념을 갖고 면 100%의 소재로 개발한 것으로서 「신모멘·하

이안스」 외에도 「비마」, 「뷰제스」, 「에코노아」 등이 있다. 

후지보는 섬유원액에 다른 성분을 이겨넣는 기술이 뛰어나, 천연항균방취

섬유「키토폴리」는 영국의 마크스&스펜서의 소매점에서 어린이 옷으로 판

매하게 되었으며, 아토피(atopy)나 앨러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글로벌

(global)하게 판매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의 카티온(cation) 염료로 염색이 

가능한 폴리노직(polynosic)섬유 「아덱셀」의 개발 등 원료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가네보섬유는 강연(强撚) 소재로서 세 번수 강연사가 특기(特技)소재로 되

어 있는데, 이 강연사로 짠 직물에 “가네보 · 프린트”를 한 「가네보 보일

(voil)」은 블라우스나 드레스의 소재가 되고 있다. 



다이와보는 정방교연한 초세번수사 「알목」, 고밀도직물 「벤타일」 등으

로 방적 및 제직기술로 차별화하고 있으며, 「벤타일기어」는 영·존(young 

zone)을 겨낭하여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우수한 방적기술을 살려 헴프(hemp) 

45%, 55%의「헴플」이나 「특수화지(特殊和紙)」를 원료로 한 「페이퍼·파

이버(paper fiber)」 등도 개발하였고, PVA에 의한 중공사 「세프탈」도 판매하

고 있다. 

신나이가이멘(新內外綿)은, 보통의 슬럽사(slub yarn)와 반대로 굵고 불록한 

凸부분은 없고, 실의 표면이 파인 凹부분만 있는 구조로 투명감이나 청량감

을 주도록 실의 표면을 변화시킨 형상변화사(形狀變化絲) 「반필볼」을 개발

하였다.  

유니티카·텍스타일의 「그레젤」은 60∼120수 쌍사를 강연한 원사로서 

원료도 고급원면을 사용하고 있어, 면 100%인데도 신합섬(新合纖)과 같은 촉

감을 갖고 있으며, T-셔츠나 바지류에 사용된다. 

다이이찌보(第一紡)는 고유의 방적기술로, 여름 삼복(三伏)중에 입을 면포

에 사용되는 「크리어코트」 , 결속방사(結束紡絲) 「아아사」 , 정방교연사 

「사이비스」 등을 개발하였으며, 추동절(秋冬節)을 위하여는 면과 아크릴을 

여러 겹으로 겹친「수퍼보니코트」 등이 있다.  

오오미겐시(近江絹絲)는 세계에서 최초로 키틴·키토산을 섬유화 한 「크

라비온」을 개발하였다. 지금은 「크라비온」을 고율로 혼용한 제품의 상품

화가 성공단계에 있어, 메디칼 분야 등에 폭넓게 용도를 개척하고 있다. 복

합(複合) 소재로는 크라비온·폴리에스테르의 「사리」, 크라비온·면의 「나

츠」가 판매되고 있다.  

도호 텍스타일은 「칵테일」  소재에도 멀티혼용율 기술이 응용되어 면과 

아크릴 등의 혼방에서 독특한 멜란지(melange)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꼬임을 



아주 조금만 준 극약연(極弱撚)사에는 「수퍼마필」도 개발하였고, 헴프

(hemp) 소재도 개발하였다. 

 


